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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, 윤석열 폭정 정면 돌파 선언
2023년 투쟁선포식-투쟁본부 출범식 열어 … 노조 5월 총파업, 7월 민주노총 파업 조직한다

 

금속노조가 윤석열 

정권의 폭정에 맞서 정

면 돌파 투쟁을 선언했

다.

금속노조는 2월 1일 

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

근에서 ‘윤석열 폭정

에 맞선 금속노조 정면 

돌파 2023 투쟁본부 출

범-투쟁선포식’을 열

었다. 이날 대회에 금속

노조 조합원, 간부 3천

여 명이 집결했다.

금속노조는 ▲윤석열 

정부의 공안 정국 조성

과 민주노조 탄압 ▲근

거 없는 행정 개입을 

통한 민주노조 자주성 

침해 ▲노동시간 유연

화 등 노동개악 규탄과 

▲노조법 2·3조 개정 

쟁취 등이 대회 취지라고 밝혔다.

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

를 통해 “금속노조가 투쟁본부 출

범과 2023년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

윤석열 정권의 폭압과 노동 탄압에 

맞선 투쟁을 전개하겠다”라고 포문

을 열었다.

올해 노조 투쟁선포식은 투쟁본부 

출범식을 겸했다. 윤장혁 위원장은 

“예년과 다르게 금속노조를 민주노

조 사수,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 

체계로 전환한다”라면서 “윤 정권

과 피할 수 없는 격돌이라는 엄혹한 

정세를 반영했다”라고 투쟁본부 출

범의 이유를 설명했다.

윤장혁 위원장은 “작년, 올해 윤

석열 정권의 기조를 요약하면 더 많

이 일 시키고, 더 적게 임금 주고, 

더 쉽게 해고하면서 노동조합 손발

을 묶겠다는 것이다”라며 윤 정권

이 자행한 공안 탄압과 행정 탄압을 

꼬집었다.

윤장혁 위원장은 “윤석열 정권과 

맞짱 뜨는 5월 총파업, 이어 민주노

총의 7월 파업으로 

2023년 투쟁을 승리

로 만들자”라고 결

의를 북돋웠다.

▲김환철 노조 경

주지부 현대성우쏠라

이트지회장 ▲김정원 

노조 서울지부 LG케

어솔루션지회장 ▲김

용성 노조 대전충북

지부 한국타이어지회

장 ▲이상규 노조 충

남지부 현대제철비정

규직지회장이 각각 

신규지회, 특수고용노

동자, 복수노조 사업

장, 비정규직을 대표

해 대회 투쟁사 발언

에 나섰다.

투쟁사와 상징의식

을 마친 금속노조 대

오는 용산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행

진해 동대문에서 출발한 민주노총과 

대오를 합쳐 서울시청 앞에서 함께 

마무리 집회를 열었다.

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마무리 

발언을 통해 “오늘 대회는 민주노

총이 노동자와 서민을 지키는 투쟁

을 벌이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다지

는 자리다”라며 “노동자를 공격하

는 정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. 동

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 싸우

자”라고 호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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